
제주지역 농민과 시민단체가 농민수

당 조례 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

뎠다.

도내 농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

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이

하 운동본부)는 10일 제주도청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

를 주민 발의로 청구하기 위해 제주

도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주민 발의 형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서명을 받을 사람)을 등록한

뒤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200분

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

출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대표자, 수

임인 등록이 끝나는 대로 1만명을 목

표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서

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운동본부가 공개한 제주특별

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에는 지급 대상자를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한 농업인 중 자기 노력으로 농산물

을 경작해 생산하는 자와 조례가 정

한 위원회에서 인정한 농업 종사자

로 규정한다고 나와있다. 농민이라고

해도 3700만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을

올리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월 10만원의 농

민수당을 받게된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

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전국적으로 봄감자 생산량이 6년 만

에 크게 오른 가운데 제주도 역시 뚜

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봄

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에 따르면 올

해 제주지역 봄감자 재배면적은 706

㏊로 지난해 676㏊보다 30㏊

(4.6%) 늘었다. 이에 따른 생산량은

지난해 1만5513t보다 3964t

(25.6%)이 많은 1만9477t에 이른다.

올해 전국의 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해 1만5819㏊보다 2331㏊

(14.7%) 많은 1만8150㏊다. 서울(-

24.4%)과 광주(-6.3%)를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 도의 재배면적이 늘었

고, 생산량은 서울(-21.1%)과 인천

(-19.6%), 울산(-3.0%) 등 3곳만

감소했다. 이에 따른 생산량은 46만

5948t으로 지난해 38만5244t보다 8

만704t(20.9%)이 많다.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감자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재배면적이

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내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휴양 리조트형 숙박업소를 확

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내국인 제주관광 선택요인과 제주의

관광경쟁력 강화방안 에 따르면 제주

는 내국인에게 해외여행의 대체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 내국인관광

객 수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세를 보였다. 최근 3년 간의 내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1225만명, 2016

년 1352명, 2018년 1309만명이다.

내국인의 국내여행은 당일여행이

62.8%, 숙박여행이 37.2%로 조사됐

다. 당일여행지는 경기도(18.2%), 숙

박여행지로는 강원도(20.6%)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제주는 당

일여행지로는 최하위권(1.2%)이지

만 숙박여행지로는 9.0%를 차지하며

세 번째 선호 여행지로 손꼽혔다.

특히 제주도의 관광숙박업체 수

(전체의 21%)와 카지노업체 수

(47.1%)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고 이들을 포함한 전체 관광업체

수(5.3%)는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여행은 아시아

권 여행과 견줘 우수한 숙박 인프라

는 장점으로 작용한 반면 세계문화유

산 등 부족한 관광자원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숙박 인프라는 인구 1000

명당 객실 수로 보면 제주는 42.3실

로 아시아권 국가 8실, 기타 외국 18

실, 기타 국내지역 4.2실에 비해 월등

하다. 반면 휴양 리조트형 숙박시설

은 강원도 등의 여행 선호도를 높이

는 요인으로 제주는 빈약하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이장욱 팀장은

내국인의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는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단기간

저렴하게 제주를 찾는 여행상품 및

휴양 리조트 숙박업소 확충 등을 고

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추석 전 제주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줄 전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 추석 전

영업일 기준 10일(8.29~9.11)간 도

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359억

원(발행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 순

발행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591억

원) 대비 232억원(39.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과 연

휴일수 축소로 전년보다 화폐발행

(732억원)이 줄어든 데다 8월중 관

광객의 증가 등으로 화폐환수(373억

원)도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

로 풀이된다. 백금탁기자

올 하반기쯤 예상됐던 제주특별자치

도의 인구 70만명 돌파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제주도 인구는 69만6157

명(내국인 767만521명, 외국인 2만

563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시

는 50만5028명(내국인 48만8632명,

외국인 1만6396명), 서귀포시 19만

1129명(내국인 18만1889명, 외국인

9240명)이다.

2018년말 기준 69만2032명에 비해

4125명 증가했다. 월 평균 500명 가

량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

어질 경우 올 연말 제주도의 인구는

69만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인구는 올 연말 70만명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었다. 최근

5년간 적게는 1만3000여명에서 많

게는 2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평균 1000

명 이상씩 늘어나던 것이 올들어 절

반으로 줄어들면서 둔화세가 뚜렷해

졌다. 따라서 제주도의 인구 70만명

시대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3월 정도로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 인구는 1955년 정부차원의

인구통계조사가 실시된 1955년 28만

8781명에서 1987년 50만명, 2013년

8월 60만명 시대를 열었다.

2013년 60만4670명을 기록한 이

후 2014년 62만1550명, 2015년 64만

1355명, 2016년 66만1190명, 2017년

67만8722명까지 한해 평균 1만8000

명꼴로 늘었다.

인구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반면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됐다. 올 8월말 현재 도내

가구수는 29만1630세대로 지난 연말

에 비해 4526세대가 증가했다. 인구

수(4125명) 보다도 더 증가한 것이

다. 이주열풍이 불던 시기 1만 가구

안팎씩 늘던 때와 비교해도 적지 않

은 규모다. 1인 가구 및 노인 부부

등만 거주하는 가구 등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도

내 가구수 역시 내년 초 30만 세대를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10일
코스피지수 2032.08

+12.53
▲ 코스닥지수 623.25

-2.52
▼ 유가(WTI, 달러) 57.85

+1.33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11.33 1169.67 1EUR 1341.67 1289.33

100 1128.13 1089.33 1CNY 175.93 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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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구 70만명 돌파 해 넘기나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 발의로 청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표자 증명

서 발급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강희만기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

고 택배나 소액 결제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당

부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는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App), URL 주소를 링크해

보낸 뒤 클릭하도록 유도한 전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택배 조회

나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 결제 증정을 위장한 스미

싱(문자를 이용한 피싱) 문자가

다수 발송돼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이스

피싱 예방 십계명과 대응 요령을

대중 교통수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출 처리 비용 등

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안전

계좌로 이체 요구하면 보이스피

싱에 해당한다. 이상민기자


